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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살리는 전시 마케팅

AI 기업들의 전시회 활용 전략
AI를 보여주려 하지 말고, AI가 적용된 완제품의 퍼포먼스를 체험하게 하라. 

 © Reuters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단순히 SF 영화 속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존재로서 다가오게 된 것이다. 

확실히 AI는 이제 초창기의 이론적 개념 단계를 지나 성장기로 접어든 듯하다.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과 빠른 연산 처리를 가능하게 한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5G를 통한 사물과 인터넷 간의 초고속 연결 등이 AI를 영화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 일상을 

바꾸는 수단으로 다가오게 만든 것이다. 

특정 산업의 규모와 어떤 기업이 시장을 이끄는 가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분야의 

전시회를 찾아보는 것인데, AI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고 현 시점의 AI 리더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방법 역시 AI와 관련된 전시회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미 CES를 비롯한 전 세계의 IT 전시회는 AI 

기술이 전면에 나서 테크놀로지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IT뿐 아니라 모든 산업 전시회에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나서 관련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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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시회를 통해 AI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

을 어떻게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기술의 우월성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다. AI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AI 기업들의 전시회 활용 전략

부스 디자인 : Easy to move-in, move-out

AI가 일상 속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기술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전시회에서 

AI 기업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부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AI 기업들이 

부스를 디자인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관람객들이 들어오더라도 자유롭게 부스 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형’ 으로 설계해야 한다. 즉 부스 안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 

easy to move-in, move-out 의 부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람객의 진출입이 쉬운 부스는 

관람객의 방문을 끊임없이 유도하여 전시회 참가를 통해 회사 인지도 제고와 잠재 고객 발굴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개방형 부스 사례 1 © Pinterest

 

개방형 부스 사례 2 © Intel

 

제품 디스플레이: AI가 아니라 AI가 적용된 완제품의 퍼포먼스를 체험하게 하라

반도체 전시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기업들이 반도체 실물을 그대로 접시위에 띄워놓고 부스 벽면에 

장황하게 반도체의 스펙과 장점들을 영어로 나열하고 패널을 만들어 걸어 놓은 기업들이다. 

전시 관람객들은 대부분 부스 벽면의 패널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이 반도체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경험하기를 원한다. 전시회는 이 체험과 경험 마케팅의 

현장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가 장착된 완제품의 퍼포먼스를 체험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시 방법인 것이다. 

AI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AI 기술을 설명하느라 화려한 영상과 그래픽으로 부스를 채워넣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 AI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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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설명하느라 화려한 영상과 그래픽으로 부스를 

채워넣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 AI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AI 기술 그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퍼포먼스를 관람객

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전시 방법이다. 

따라서 AI 기술 그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퍼포먼스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전시 방법이다. 가능하면 AI 기술을 제공했거나 

함께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공동 부스를 차려 AI 기술의 적용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머신러닝 기업이라면 학습된 사물이나 이미지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AI의 분석과 예측 

시연을 해보이고,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라면 사물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연출을 해보이는 것도 좋다. 또한 로보틱스나 NLP(자연어 처리) 분야의 기업이라면 로봇이 

실제 사람들의 언어를 인식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AI 기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험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다.

인텔이 CES에서 SNS 반응에 따라 색과 모양이 바뀌는 AI 드레스를 시연하고 있다. © Engadget

 

부스내 동선 : 골방형 동선으로 배치하라. 

AI는 그 자체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AI는 사람을 대신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 분석-진단-예측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기업이 전시회 부스에서 관람객들에

게 가장 효과적으로 AI 기술을 보여주고 싶다면 사람들의 부스내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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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 AI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기술이 적용된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부스를 섹션화 하여 ‘골방형’ 동선을 짜는 것이 좋다. 골방형 동선은 하나의 기술이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동선 배치법으로 관람객들이 나누어진 방안에서 주제

별로 자유롭게 AI 기술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이다. 부스 중간에는 스텝

들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테이블을 배치하여 부스에서의 체험과 상담이 자연

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4월에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SECON)에서는 한 국내 기업이 AI기술을 적용한 

CCTV 제품을 선보였는데, 부스 내부를 골방형 동선으로 꾸며 관람객들이 직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 AI기반의 CCTV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부스내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전시회에서의 세일즈 리드를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골방형 동선 배치기법 © VM Consulting

 

골방형 동선을 적용한 부스 © VM Consulting

  

 

부스 상담 방법 : 트레일러식 브리핑을 활용하라

부스내 관람객의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자연스럽게 전시한 기술에 대해 부스 스텝들

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것이다. 보통 전시회의 바이어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술 

제휴를 맺고 싶은 협력사, 즉 Vendor와 전시 회사의 기술을 유통하고 싶은 wholesaler, 그리고 최종

적으로 전시 회사의 AI 기술을 구매하고 싶은 end user로 나눌 수 있다. 이 바이어들은 전시 회사로

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다 다르다. Vendor라면 기술 제휴에 따른 지분이나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것이고, wholesaler라면 기술 유통에 따른 마진이나 유통 단가 등을 이야기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end user라면 기술 구매에 따른 기술 지원이나 사후 서비스 등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

을 것이다. 

이렇게 바이어별로 특징에 따라 달리 상담하는 것을 트레일러식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마치 영화 

예고편이 관객의 취향에 따라 여러 편인 것처럼 바이어의 성격에 따라 브리핑을 달리하기 때문에 

트레일러식 브리핑이란 이름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전시회 시작 전에 부스 스텝들에게 트레일러식 

브리핑을 교육한다면 전시 기간 중의 상담 성과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다. 




